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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영남 내륙지역의 무덤 출토 오수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화폐’를 ‘외래유물’의 

일종으로 접근하였다. 즉, 영남 내륙지역의 ‘외래유물’ 유통망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유통망 속에서 오수전의 존재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고고학 자료의 패턴을 확인하고 시각화하는 새로운 방법론인 ‘네트워크 분석’을 도입

하였다. 그 결과 오수전이 외래유물 유통망 연결성이 높은 유적(다호리, 용전리), 중간인 유적(양지리), 그리고 낮은 유적(임

당) 모두에서 발견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중앙성이 높은 지점에서 낮은 지점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오수전이 지점별로 사

용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수행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마지막으로 화폐와 시장경제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심

화시키고, 소위 ‘야만세계’에서 발견된 로마 화폐의 다양한 발견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이와 같은 해석의 근거를 보강하였

다. 이로써 한반도 출토 고대 화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아울러 고고학 자료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의 

유용성을 논의할 수 있었다.

주제어  고대 화폐, 오수전, 네트워크 분석, 외래유물, 유통망

I. 머리말

한반도와 중국 동북지역에서 출토된 고대 화폐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는 상당

히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즉, 해당 화폐1의 제원, 분포, 

출토 맥락, 공반 유물, 형식, 통시적 전개 양상에 대한 연구는 물론, 발견 맥락에 

따른 용도의 유추, 고조선 영역 내에서 발견된 화폐에 대한 계량적 분석, 그리고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

2020S1A6A3A02065553). 또한 이 연구는 2019년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아시아기초연구사

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1　명도전(明刀錢), 포전(布錢), 도폐(刀幣), 반량전(半兩錢), 오수전(五銖錢), 화천(貨泉), 화포(貨

布), 대천오십(大泉五十), 소천직일(小泉直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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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화폐에 대한 해석의 심화를 위한 중국의 고대 사료, 서양 학계의 원시 화폐 

논의, 한반도에서 동전 이외의 화폐가 사용되었을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도 이

루어진 바 있다.2

고대 화폐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이렇듯 충실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 

들어 권욱택(2017; 2019)이 이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활동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많은 성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남한지역의 화폐 출토 사례가 많지 않은 만큼, 기

존과는 새로운 연구 틀(research framework)을 도입하여 고대 화폐에 대한 더욱더 

다양한 해석의 경로들을 개척할 필요도 있다. 새로운 연구의 틀을 수립하기 위

해서는 새로운 연구 방법론을 도입하여, 자료를 보는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 

또한, 자료의 해석과 관련된 주요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확보도 요구되고, 

경험적 도구(heuristic tool)로 사용될 수 있는 외국 화폐 발견 사례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영남 내륙지역의 무덤 출토 오수전’에 대

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1) 고고학 자료의 패턴을 분석하는 

새로운 방법론인 ‘네트워크 분석’을 도입하고, 2) 화폐와 시장경제의 관계에 대

한 기존의 이해를 심화시키고, 3) 화폐 출토와 관련된 외국 고고학의 사례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영남 내륙지역의 무덤 출토 오수전’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

는 한반도 출토 화폐 중 이 자료야말로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새로운 방법론이 

어떻게 해석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지를 잘 보여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

다. 즉, ‘영남 내륙지역의 무덤 출토 오수전’에 대한 지금까지의 해석이 오수전 

그 자체 혹은 출토 유구의 맥락 분석에 기반한 기능 유추에 머물렀다면, 본고에

서는 ‘화폐’를 머나먼 세계에 대한 인식, 그러한 세계에서 온 물품에 대한 선호, 

그리고 그 물품의 움직임을 가능하게 했던 유통망 존재를 나타내는 ‘외래유물’

의 일종으로 접근하고,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방법론을 적용하여 시론적으로나

마 ‘외래유물’ 유통망의 작동에 대해 살펴보고, 그 유통망 속에서 화폐의 존재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2　강인욱(2011), 권욱택(2014; 2017; 2019), 김경칠(2007), 박선미(2008; 2009; 2012; 2013), 이영

훈 ·이양수(2007) 등의 연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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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시도가 한국 고고학계에서는 걸음마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

다.3 따라서 본 논문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반도의 고대 화폐에 대한 새로운 해

석의 가능성 제시와 더불어, 이러한 새로운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 분

석의 유용성에 대한 검토가 되겠다. 

II. 새로운 분석 방법론의 적용과 이를 위한 자료의 선정

1. 새로운 분석 방법론 검토: ‘네트워크 분석’

네트워크 분석의 주된 목적은 연구대상 간에 맺어진 관계의 패턴을 확인하

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인데, 이러한 관계의 패턴을 확인 ·검토 ·시각화하는 기법

은 수학의 ‘그래프 이론’으로부터 도입된 것이다(Brughmans, 2010: 277). 여기에서 

관계맺음의 구조를 반영하는 것이 ‘그래프’이며, ‘네트워크’란 이러한 그래프와 

그래프를 구성하는 점(‘노드’)와 선(‘엣지’)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Nooy et al., 2005: 6-7). 사회과학의 다른 분과학문과는 달리 고고학에서는 네트워

크 분석의 도입이 상대적으로 늦게 이루어졌으며, 그 적용 및 용어 사용 등에 있

어서는 다원성이 큰 특징이라고 한다.4 

고고학에서 네트워크 분석은 흔히 교통망 ·유통망이나 취락 ·집단들 간의 위

계적 관계에 대한 해석을 위해 진행되어 왔으며, 이를 위해 교역품, 원자재, 경

로 관련 고대 기록 등이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5 그런데 명심해야 하는 것은 이

와 같은 연구들에서 시각화된 네트워크가 사실은 과거에 실재했던 경로를 나타

3　최근 홍은경(2019)은 다변량분석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회관계망분석’에 초점

을 맞추고, 한국 신석기시대 중서부지역의 토기 문양을 대상으로 이러한 분석 방법의 적용 가능성

을 타진한 바 있다.

4　고고학 자료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의 도입을 위한 제1세대의 노력과 그 다원성은 브루그만스 논

문의 그림-1 도표에 네트워크 형식으로 잘 제시되어 있다(Brughmans, 2010: 279).  

5　예를 들어, 교역품 및 원자재를 분석하여 스칸디나비아 전기 바이킹시대 취락들 간의 위계적 네

트워크를 복원한 연구(Sindbæk, 2007), 문헌 기록을 바탕으로 로마시대 박트리아의 교통 네트워크

를 복원한 연구(Isaksen, 200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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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것이라기보다는, 데이터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Brughmans, 2010: 

278). 이것은 본 분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다만, 본고에서는 네트워크로 시

각화된 ‘데이터의 관계’를 통해 과거에 실재했던 ‘장소들 간의 관계’에 대한 유

추도 가능한지를 타진하기 위해 현재 개발 중인 ‘MEPTA’라는 이름의 실험적인 

경로 추정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엣지’의 지리적 구현을 한정적으로나마 시도해 

보기도 했다.

한편, 최근 들어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고고학에서도 이를 이용하여 과거 개인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분석하는 시도

들도 진행된 바 있다.6 현실적으로 고고학에서는 사람들 간의 관계보다는 유물 

혹은 장소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 더 용이하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과거 

개인 ·집단 간의 사회적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 고고학의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

다. 따라서 전자를 통해 후자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는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문제인데,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 분석의 결과가 과거의 사회적 관계를 자

동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인식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다(Brughmans, 2010: 282).

따라서 사회연결망분석에서 권력이나 영향력 등을 나타내는 지표로 널리 활

용되고 있는 사람(노드)의 ‘중앙성’ 개념을 고고학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으나, 

고고학자는 이러한 중앙성을 특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다양한 기법들을 고고학 

자료의 성격과 연구의 문제의식에 맞추어 취사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즉, 사회

연결망분석에서는 친구로 선택된 횟수가 중앙성의 척도가 될 수 있고(‘연결중앙성, 

degree centrality’), 경로 거리의 합이 작은 경우가 중앙성의 척도가 될 수 있고(‘인

접중앙성, closeness centrality’), 다른 사람에게 도달하기 위해 특정 개인을 거쳐 가야 

하는 횟수가 그 개인의 중앙성의 척도가 될 수 있다(‘사이중앙성, betweenness cen-

trality’). 이 중 연결중앙성은 인접한 노드들 간의 관계에 한정하여 중앙성을 국지

적으로 측정하는 반면, 인접중앙성과 사이중앙성은 네트워크 전체의 구조를 반

영한다(김용학 외 2016: 117-118). 외래유물 및 그 출토지점을 ‘노드’로 설정한 본 분

6　대표적인 연구로, 벽돌에 대한 산지분석 데이터와 벽돌에 찍힌 장인들의 이름을 기반으로 사회

연결망분석을 진행하여 이탈리아 중부 지역의 벽돌 생산 네트워크 속에서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던 

특정한 인물들을 확인한 사례가 있다(Graham, 200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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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의 경우에는 특정 외래유물의 ‘공유 여부’에 초점을 맞추었고, 따라서 공유의 

횟수를 측정하는 ‘연결중앙성’을 중앙성의 척도로 삼았다. 또한 특정 노드의 중

앙성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것과 연결된 노드의 중앙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

는 ‘위세중앙성(eigenvector centrality)’ 지수도 중앙성의 중요한 척도로 삼았다.

2. 네트워크 분석 대상 자료 및 노드 선정

1) 네트워크 분석 대상 자료 선정

한반도 남부지역에서는 현재까지 오수전이 13개 지점,7 왕망전이 10개 지점,8 

그리고 반량전이 3개 지점9에서 확인되었다. 각각의 자료에 대해 최근에는 ‘왕

망전’이 낙랑(漢)에 의해 의도적으로 공급된 출입증이나 대외교역용 화폐로 사

용되었다는 주장(권욱택, 2019: 16-24), ‘해안지역 생활유적 출토 오수전’이 실제 해

상교역활동의 대가로 사용되었다는 주장(권욱택, 2019: 14-16), ‘영남 내륙지역 무덤 

출토 오수전’이 교역과는 다른 형태의 교류 혹은 교섭에 사용되었다는 주장(권욱

택, 2019: 14-16), 그리고 단독 출토 사례가 없고 전세품으로 볼 여지가 많은 ‘반량

전’이 위신재 혹은 제의행위에서 사용되었다는 주장(권욱택, 2017: 66-67) 등이 제기

된 바 있다.  

본고에서는 이들 자료 중 ‘영남 내륙지역 무덤 출토 오수전’을 대상으로 네트

워크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영남 내륙지역 무덤 출토 오수전’에 대한 기존의 

관점은 “교역을 하고 남은 일부의 화폐가 특정 개인에 집중되지 않고 점차 일

반화되어 기념품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 ― 예를 들면 펜던트가 검집의 장 

식 ― 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이영훈 ·이양수, 2007: 169)는 것이었으며, 최

근에는 “당시의 물가나 내륙지역 무덤에서의 출토 수량 등으로 고려했을 때, 오

수전이 대가로 지불된 행위가 경제적인 목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난 것으로 보기

는 어렵다.”(권욱택, 2019: 13)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처럼 오수전이 영남 내륙

7　권욱택(2019: 7), 표 1 참고.

8　권욱택(2019: 9), 표 3 참고.

9　권욱택(2017: 56), 표 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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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까지 도달하게 된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관점의 차이가 있으나, 흥미롭게도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주목한 지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오수전이 특정 유물 

과 ― ‘칠초검’(이영훈 ·이양수, 2007: 168) 혹은 ‘성운문경’(권욱택, 2019: 13)과 ― 공반

출토되는 양상이었다. 그런데 정작 오수전에 대한 이들의 해석에는 이러한 공반

관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는 그 원인에 공

반관계로 연결된 유구 ·유적 ·유물 간의 복잡한 패턴을 시각화하고 분석해 주는 

적당한 도구의 부재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2) 네트워크 분석의 노드 선정

공반관계로 연결된 유구 ·유적 ·유물 간의 복잡한 패턴을 시각화하고 분석해

중 수 있는 도구가 바로 ‘네트워크 분석’이다. 네트워크 분석은 ‘노드’의 설정부

터 시작된다. 필자의 경우에는 중국 화폐를 ‘외래유물’의 일종으로 접근하고, ‘외

래유물의 내륙 유통망’이라는 맥락 속에서 중국 화폐를 바라보고자 한다. 따라

서 본고의 분석에서는 두 종류의 노드를 설정하고 있는데, 하나는 ‘외래유물’이

고, 또 다른 하나는 ‘외래유물 출토지점’이다. 

‘외래유물 노드’의 경우, 그 ‘범위’의 설정이 중요한 문제였는데, 본 연구가 가

지고 있는 ‘시론적 검토’로서의 의의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를 다

루기보다는 ‘확실한’ 데이터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분석의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외래유물 노드’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설정

하였다.10 첫째, 본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유구 단위’에서 보이는 외래유물의 공

반양상이 중요한 고려사항인 만큼, 공반양상 파악이 가능한 무덤 혹은 무덤 추

10　영남지역 외래유물의 제원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한국 출토 외래유물 

1』(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2011), 『영남의 고고학』(이청규 ·안재호, 2015), 『금호강과 길』(국립

대구박물관 외, 2018), 『목관묘로 본 사로국의 형성과 전개 1: 유적 사례 발표』(국립경주문화재연구

소, 2019). 물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정한 외래유물 중에 철과, 철부 등을 과연 외래유물로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본 분석에서 선정되었

던 ‘외래유물 노드’ 중 일부를 제거해야 한다는 타당한 의견이 제시되면, 이를 수용하여 네트워크 분

석을 새롭게 진행하도록 하겠다. 노드의 추가 혹은 삭제에 따른 새로운 네트워크의 시각화는 컴퓨

터 프로그램의 영역으로, 연구자의 품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듯 네트워크 분석은 새

로운 의견, 새로운 자료에 대한 포용성을 늘려 주며, 해석의 유연성을 가져오기도 한다.       



55
고고학 자료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외래유물 유통망 검토 | 고일홍

정 출토 자료만을 노드에 포함시켰다. 이 과정에서 경산 임당 유적 저습지 출토 

오수전과 사천 늑도, 김해 회현리, 창원 외동 성산 패총 출토 외래유물은 배제

하였다. 둘째, 시기적으로는 영남지역이 당시 작동하고 있던 국제 교역망에 편

입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시작하여 원삼국시대 존속기간의 유구에서 출토된 외

래유물을 노드에 포함시켰다.11 셋째, 본 분석의 목적이 외래유물 유통망이라는 

맥락 속에서 ‘오수전’을 바라보고, 또 한편으로는 네트워크 분석의 가능성을 제

시하는 것인 만큼, 이러한 작업에 기여하기보다는 ‘노이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자료는 배제하였다. 그리하여 일본계 외래유물과 중국 ·낙랑 ·위만조선에서 

유입된 토기는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12 이와 같은 근거에 의해 설정된 

본 네트워크 분석의 ‘외래유물 노드’의 개수는 모두 19개다.

‘외래유물 출토지점 노드’의 경우, 위에서 선정한 ‘외래유물’에 종속된 속성인 

만큼, 그 ‘범위’의 설정보다는 노드 ‘단위’ 설정이 문제가 되었다. 왜냐하면 ‘출토

지점’이라는 노드의 단위는 ‘유구’로도 설정 가능하고, ‘유적’으로도 설정 가능한

데, 각각이 서로 다른 시각화 및 분석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본 분석의 경

우,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어, ‘외래유물 출토 유

구’를 노드로 선정한 경우와 ‘외래유물 출토 유적’을 노드로 선정한 경우, 이 두 

가지 모두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이와 같은 근거에 의해 설정

된 본 네트워크 분석의 ‘외래유물 출토 유구 노드’의 개수는 45개, ‘외래유물 출

토 유적 노드’의 개수는 29개다. 

3)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노드의 코드화  

앞서 소개했듯이, 네트워크 분석은 ‘그래프 이론’에 기반하고 있는데, 그래

11　따라서 김해 지역의 4세기대 고분에서 출토된 외래유물은 본 분석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12　낙랑군 설치 이전인 기원전 2세기대에 이미 낙동강유역권에 와질토기의 조형이 되는 회도가 반

입되어 있었던 것이 분명한 만큼(이청규 ·안재호, 2015: 271), 앞으로의 연구에서 영남 지역의 외래

토기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을 시도할 예정이다. 한편, 일본계 외래유물을 본 분석에서 제외시킨 이

유는, 그 자료를 중국 ·낙랑 ·위만조선계 외래유물과 함께 분석하기보다는, 1) 한반도 출토 일본계 

외래유물, 2) 일본 출토 한반도계 유물, 그리고 3) 앞선 두 종류의 자료가 출토된 지점들의 중국계 

외래유물을 합쳐서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더 유의미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추후 

이와 같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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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이론을 활용해서 구축한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베이스가 ‘그래프 데이터베이

스’이다.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데이터를 ‘노드’, ‘엣지’, 그리고 ‘프로퍼티’

의 단위로 저장하고, 그래프 구조를 사용하여 데이터 간의 관계를 표현한다. 필

자는 한국 고고학 자료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그래

프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깨달은 바가 있다. 그

것은 바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한 명의 연구자 혹은 단일 연구팀이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라, 많은 연구자가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면서 이미 ‘노드’, 

‘엣지’ 등의 형태로 가공된 자료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네트워크 분석에서 ‘노드’에 대한 코드를 설정할 때, 향후 그 정보가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에도 집적될 것도 예상하여, 모두가 공유하는 코드화의 원

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런데 코드화의 원칙에 대한 판단은 쉬운 것

이 아니며, 불가피하게 많은 시행착오를 동반한다. 예를 들어, 본 분석에서는 

‘경산 임당’ 유적을 코드로 나타낼 때, 처음에는 지역을 나타내는 ‘GS’ 다음에 아

래 대쉬(_)를 추가하고, 그 뒤에 동/리 앞까지의 유적명에 해당되는 ‘IMDANG’

을 추가하여 방식을 택했다(GS_IMDANG).13 그런데 이러한 원칙에 따라 ‘외래유

물 출토 유구 노드’를 설정했더니(GS_IMDANG_A122) 시각화를 하기에는 코드가 

너무 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우선 유적명 각 음절의 자음발음만을 활

용하여 코드를 만들었다(GS_ID, GS_ID_A22). 이러한 코드가 향후 더 많은 유적 정

보를 담는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의 노드 코드로는 적절하지 않아, ‘그래프 데이

터베이스’에 사용되는 노드 코드와 ‘네트워크 분석’에 사용될 축약 코드 생성 원

칙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외래유물 노드’의 경우에는 유물의 영문 번역명을 활용하여 코드를 만

들었다. 또한 코드 순서의 경우, 유물의 특징을 앞에 배치하고, 유물의 기능을 

뒤에 배치하는 원칙을 따랐다. 또한 재질은 유물 특징 뒤에 배치해 두었다. 이리

하여 ‘주조 철부’는 영문명칭 ‘cast iron axe’을 기반으로 ‘CT_IR_AX’라는 코드

를 부여하였다. 

13　참고로 네트워크 분석을 비롯하여, Python이나 R을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할 때에 알파

벳을 사용하면 오류의 발생빈도가 현저히 낮아진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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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원칙에 입각해서 본 분석의 노드들에 부여된 코드명은 표 1과 표 2

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외래유물 노드’의 코드명

 외래유물 종류 코드
외래유물 

종류
코드 외래유물 종류 코드

중국 화폐 CH_CN 철솥 IR_CAULD 동정 BZ_TRIP

한경재사용품 RCY_CHN_MIR 개궁모 CHR_PARS 철과 IR_DAG_AX

한경 CHN_MIR 노기 CRSS_BOW 금박샌드위치유리 GLD_SDW_GLAS

비파형 대구 BIPA_BUCK 동탁 BZ_CB 원통형주름관 WRNK_CYLND

동물 문양 동포 ANIM_BZ_BT 철경동촉 IR_BZ_ARWHD 칼집 부속구 DAG_ORN

화분형 토기 FLOW_POT 동복 BZ_VES 입형동기 BRZ_STD_OBJ

주조철부 CT_IR_AXE

표 2  ‘외래유물 출토지점(유적단위) 노드’의 코드명

유적명 코드 유적명 코드 유적명 코드

성주 예산리 SJ_YS 대구 신서동 DG_SS 경주 구정동 GJ_GJ

영천 어은동 YC_EE 밀양 교동 MY_GD 경주 입실리 GJ_IS

영천 용전리 YC_YJ 함안 말산리 HA_MS 포항 성곡리 PH_SG

경산 양지리 GS_YAJI 합천 저포리 HC_JP 김해 양동리 GH_YD

경산 임당 GS_ID 창원 다호리 CW_DH 김해 내덕리 GH_ND

경산 신대리 GS_SHN 경주 사라리 GJ_SR 김해 대성동 GH_DS

대구 평리동 DG_PR 경주 조양동 GJ_JY 울산 창평동 US_CP

대구 비산동 DG_BS 경주 덕천리 GJ_DC 울산 하대 US_HD

대구 지산동 DG_JS 경주 탑동 GJ_TAP 울산 신화리 US_SH

대구 평촌리 DG_PC 경주 안계리 GJ_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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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네트워크를 이용한 자료의 검토

1. 네트워크를 이용한 자료의 시각화

고고학 연구에서 데이터를 정리하고 전달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시

각적 수단 중 하나가 ‘표’이다. 표에는 여러 가지 형식이 있는데, 특정 유물의 출

토 양상을 나타내기 위해 흔히 사용되는 표의 경우에는 왼쪽 열에 유물을 적

고, 그 옆에 해당 유물이 출토된 유적 ·유구들을 나열한다.14 이러한 표는 데이터

의 정리 및 전달에는 유용한 측면이 있으나, 그 자체로는 데이터에 내재된 경향

성을 잘 보여 주지는 못한다. 데이터 

경향성을 나타내기에 더 유용한 표

의 형식은 유적 ·유구 및 그곳에서 확

인된 모든 종류의 유물을 각각 행 ·

열에 제시한 다음에, 출토 여부 혹은 

개수를 표시한 것이다. 그리드 형태

로 2개 이상의 속성 간의 관계를 나

타내주는 이러한 표를 ‘행렬표(matrix 

table)’라고 부르는데, ‘행렬표’의 형태

로 정리된 데이터의 경우에는 속성들 

간의 관계를 네트워크 형태로 시각화

할 수 있다. 

본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 생성된 

것이 그림 1에 제시된 ‘2-모드 소속 

행렬(2 mode affiliation matrix)표’다. 이 

표의 행에는 ‘외래유물 출토지점(유

14　예를 들어, 『영남의 고고학』에 제시되어 있는 ‘영남지역 출토 한식유물현황’표(이청규 ·안재호, 

2015: 321).

그림 1  영남 내륙지역 무덤 출토 외래유물 출토지

점(유구 단위) 및 공반관계를 나타낸 행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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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노드’의 코드가, 그리고 열에는 ‘외래유물 노드’ 코드가 제시되어 있고, 외래

유물의 출토 여부는 ‘0’ 혹은 ‘1’로 표시되어 있다. 이 행렬표의 정보를 네트워크

로 시각화한 것이 그림 2의 이미지인데, 동그라미 노드는 유구, 네모 노드는 외

래유물, 그리고 연결선(엣지)은 출토 사실을 표현하고 있다. 두 종류의 노드 사이

에 하나의 엣지가 그려진 것은 한 종류의 외래유물이 하나의 유구에서만 발견

된 경우를 나타내고 있으며, 네모 노드로부터 복수의 엣지가 그려진 경우는 한 

종류의 외래유물이 복수의 지점에서 출토된 경우, 그리고 동그라미 노드로부터 

복수의 엣지가 그려진 경우는 하나의 지점에서 복수의 외래유물이 출토된 경우

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정보를 시각화하면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그리고 그 데이터 간의 다

양한 관계들을 한눈에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명심해야 하는 것은 

네트워크의 노드(데이터)가 많은 것이 최선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

어, 오수전과의 공반출토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유구’ 단위로 노

드를 설정할 필요가 있겠지만, 외래유물의 유통망 및 유통망 내에서의 오수전 

그림 2  영남 내륙지역 무덤 출토 외래유물 출토지점(유구 단위) 및 공반관계를 나타낸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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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토 지점들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유적’ 단위로 노드를 설정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따라서 ‘외래유물 출토지점 노드’를 ‘유적’ 단위로 설정하여 

네트워크를 생성해 보았는데, 그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의 네트워크를 보면 영남 내륙지역 분묘 유적들이 어떻게 외래유물을 

통해 연결되었는지의 전반적인 양상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우선 가장 높은 빈

도로 유통된 외래유물이 한경(CHN_MIR)(그림 3의 ‘1’), 화폐(CHN_CN)(그림 3의 ‘2’), 청

동 동탁(BZ_CB)(그림 3의 ‘3’)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세 종류 이상의 외래유물이 출

토된 유적으로는 창원 다호리(CW_DH), 영천 용전리(YC_YJ), 경산 양지리(GS_

YAJI), 경산 임당(GS_ID), 경산 신대동(GS_SD), 대구 평리동(DG_PR), 김해 양동리

(GH_YD)임을 알 수 있다.15 

이 네트워크를 통해 동전 출토 유적의 특징을 파악하자면, 동전 출토 유적들

15　그림 3에서 이중 원형 노드로 표시됨.

그림 3  영남 내륙지역 무덤 출토 외래유물 출토 지점(유적 단위) 및 공반관계를 나타낸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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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다른 종류의 외래유물도 공반출토되어, 동전 출토 유적들이 영남 내륙

지역에서 작동했던 외래유물 유통망에 편입되어 있었음이 확인 가능하다. 다만, 

앞서 제시한 그림 2의 ‘유구 단위’로 출토지점 노드를 선정한 네트워크를 보면, 

임당 유적의 화폐 출토 목관묘(그림 2 하단의 네모 표시 유구들)에서는 다호리, 양지

리, 용전리의 목관묘와는 달리 다른 외래유물이 공반출토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그림 3의 네트워크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는데, 비록 영천 용전리

(n=7)에서는 창원 다호리(n=4)보다 더 많은 종류의 외래유물이 출토되었으나, 그

곳이 외래유물 유통망에서 다호리보다 더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다호리에서 출토된 모든 외래유물은 다른 지점에서도 

확인된 바 있으나, 용전리 출토 노기(CRSS_BOW), 칼집 부속구(DAG_ORN), 원통형

주름관(WRNK_CYLND)은 오로지 이 유적에서만 확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

래유물 노드’ 및 ‘외래유물 출토지점 노드’의 네트워크 내에서의 중앙성을 파악

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시각화’에만 머무르면 안 되며,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 

된다.

2. ‘외래유물 출토지점 노드’의 네트워크 분석 결과

네트워크 형태의 그래프를 이용해서는 위와 같이 두 종류 노드들 간의 관

계를 시각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종류의 노드들 간의 관계도 시각

화 할 수 있다. 일례로 ‘외래유물 출토지점 노드’들 간의 관계는 동일한 ‘외래유

물’이 출토되었는지의 여부를 바탕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1-모

드 인접 행렬(1-mode adjacency matrix)표’를 생성해야 한다. 인접 행렬표은 A 유적

과 B 유적에서 공통으로 출토되는 외래유물 종류의 숫자를 기입하는 방식으로 

생성된다. 위에서 제시한 영남 내륙지역 무덤 출토 외래유물 및 그 지점 데이터

를 ‘외래유물 출토지점’ 기준으로 생성한 인접 행렬 표가 그림 4다. 이 행렬 표를 

보면, 가령 3번째 유적인 영천 용전리(YC_YJ)와 15번째 유적인 창원 다호리(CW_

DH)에서는 네 종류의 외래유물이 공통적으로 출토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 분석에서는 외래유물 유통망 내에서 유적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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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1-모드 인접 행렬’을 대상으로 우선 연결중앙성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 분석에서는 엣지로 연결된 다른 노드들의 숫자가 높을수록 중앙성이 높은 

노드로 평가된다. 그림 5의 왼쪽 표는 ‘외래유물 출토지점 노드’의 연결중앙성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인데, 경산 임당(GS_ID)을 제외하고는 세 종류의 이상의 

외래유물이 출토된 유적들은 높은 수치를 보인다.16 ‘외래유물 출토지점(유적 단

위) 노드’의 1-모드 인접 행렬표 데이터를 네트워크로 시각화 한 다음에, 연결중

앙성 분석 결과에 따라 노드 크기에 변화를 두고, 강한 연결성을 나타내는 엣지

를 진하게 표현한 것이 그림 6의 이미지다.  

흥미롭게도, 경산 임당의 경우에는 세 종류의 이상의 외래유물이 출토되었

으나 연결중앙성 수치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반면(6.000), 한경만이 출토된 김

해 내덕리(GH_ND), 포항 성곡리(PH_SG), 울산 창평동(US_CP)의 연결중앙성 수치

는 꽤 높게 나왔다(세 유적 모두 13.000). 그렇다면 ‘연결중앙성’이 높다는 것은 무

엇을 의미하는가? 앞서 언급했듯이 어떤 노드의 연결중앙성이 높다는 것은 엣

지를 통해 그 노드와 연결된 다른 노드들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의

미한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 연결중앙성이 높은 유적이라는 것은, 곧 그 유적에

는 희귀한 외래유물보다는 더 많은 집단들이 인식하고 공유하는 외래유물(가령, 

‘한경’)이 출토되었다는 것이다. ‘지식’의 예를 들어 다시 설명하자면, 다양한 지식 

중에서도 ‘더 많은 사람에 의해 공유되는 지식’을 보유한 유적이라는 것이다. 그

런데 이렇듯 ‘더 많은 사람에 의해 공유되는 지식’에 대한 접근이 가능했다는 것

은, 그 지식을 기반으로 형성된 ‘공감대’에 대한 인식의 가능성을 의미하기도 한

다. 그리고 이러한 공감대 및 그것에 대한 인식이 향후 더 많은 지식을 접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이 된다. ‘한경’이 그것의 존재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경이 출토된 바 있는 다른 지점들(총 14개소)이 보유하는 외래유물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즉, 비록 특정 시점에서는 외래

유물 유통망 내에서 그 위치가 중요하지 않은 지점일지라도, 미래에 유통망 내

에서 더 중심적인 위치로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바로 이러

16　창원 다호리(CW_DH), 영천 용전리(YC_YJ), 경산 양지리(GS_YAJI), 경산 신대동(GS_SD), 대

구 평리동(DG_PR), 김해 양동리(GH_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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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유 때문에 경산 임당 유적의 연결중심성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다. 

이곳에서 출토된 동전, 주조철부, 그리고 한경을 재사용하여 제작한 원형동판은 

각각 다른 유적 3개소, 2개소, 1개소에서만 출토된 바 있는 외래유물인 만큼, 관

련 엣지들을 통해서는 공유될 수 있는 외래유물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상대적

으로 약했을 수 밖에 없다.17 

한편, 특정 노드의 중앙성을, 그것에 연결된 다른 노드들의 숫자만을 계산하

지 않고, 연결된 노드들 각각의 중앙성까지 반영해서 계산하는 위세중앙성 분석

도 진행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 5의 오른쪽 표에 제시되었는데, 위세중앙성 결

과에서도 유적들 간의 중앙성 순위는 크게 바뀌지 않았고, 임당 유적의 중앙성 

수치가 여전히 낮게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17　물론 한경을 재사용하여 제작한 원판형 동기를 ‘한경’의 범주에 포함시켜 분석을 한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경 재사용 원판형 동기가 영남지역 무덤들에서 보편

으로 나타나기보다는, 경산 임당 및 신대리에서만 확인되고 있는 만큼, 서로 다른 제품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본고에서 언급하고 있는 ‘유통망’이 ― 한국 고고학에서 흔히 그러하

듯이 ― 소비 맥락에서 발견된 유물들만을 기반으로 구성된 것으로, 사실을 ‘소비의 취향’의 나타내

는 네트워크에 해당되며,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온전한 한경’과 ‘한경 재사용품’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림 4  ‘외래유물 출토지점(유적 단위) 노드’를 대상으로 생성한 1-모드 인접 행렬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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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외래유물 출토지점(유적 단위) 노드’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결 중앙성 분석(왼쪽)과 위세중앙성 분

석(오른쪽) 결과 

그림 6  ‘외래유물 출토지점(유적 단위) 노드’의 1-모드 네트워크 시각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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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래유물 노드’의 네트워크 분석 결과

‘외래유물 노드’들 간의 관계는 동일

한 유적에서의 출토 여부를 바탕으로 

시각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생성한 ‘1-

모드 인접 행렬표’를 제시한 것이 그림 

7인데, 이 행렬표를 보면 한경(CHN_MIR)

을 보유한 집단들이 가장 다양한 종류

의 외래유물을 접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외래유물 노드’의 1-모드 인접 행

렬표의 데이터를 네트워크로 시각화 한 

그림 9를 보면, 한경(CHN_MIR) 노드를 

중심에 두고 2개의 네트워크로 나눌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철경동촉, 동복, 

동정, 금박 샌드위치 유리 노드를 중심

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네트워크(그림 9의 

왼쪽)와 화분형 토기, 개궁모, 철경동촉

을 제외한18 나머지 외래유물로 이루어

진 또 하나의 네트워크로 구분할 수 있

다. 철경동촉, 동복, 동정, 금박 샌드위

치는 영남 동부지역(경주, 김해, 울산)의 유

적에서만 출토된 바 있어, 이러한 네트

워크의 구분은 지리적 요인에서 기인했

을 수도 있다.   

한편, 이 외래유물 노드에 대한 연결 중앙성 분석과 위세중앙성 분석을 진행

하였는데 그림 8에 제시된 그 결과를 보면 예상할 수 있듯이 한경의 중앙성 수

18　이 세 종류 외래유물의 경우에는, 각각이 출토된 유구 ·유적에서는 다른 종류의 외래유물은 전

혀 출토된 바 없어서, 다른 종류의 외래유물과 네트워크상에서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  

그림 7  ‘외래유물 노드’를 대상으로 생성한 1-모드 인접 행

렬 표

그림 8  ‘외래유물 노드’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결 중앙성 분

석(왼쪽)과 위세중앙성 분석(오른쪽)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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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가 가장 높게 나왔음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동전의 중앙성 수치가 두 

번째로 높게 나왔다는 사실인데, 이것이 시사하는 바에 대해서는 고찰에서 구체

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편, 연결 중앙성 분석의 결과를 네트워크 시각화

에 반영한 그림 9를 보면 왼쪽의 네트워크에서 한경을 비롯하여 동전(CHN_CN), 

철과(IR_DAG_AX), 동탁(BR_CB)이 가중 중심적인 노드이고, 그들 간의 연결성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V. 고찰

1. 외래유물 유통망 속에서 오수전 출토 양상 맥락화  

1) 오수전 출토 유적의 맥락화

외래유물 유통망 속에서 오수전의 출토 양상에 대한 맥락화를 위해서는 III장

의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오수전이 출토된 각각의 지점에 대해 우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창원 다호리의 경우에는 다섯 종류 외래유물 출토되었

그림 9  ‘외래유물 노드’의 1-모드 네트워크 시각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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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네트워크 내에서 연결 중앙성은 가장 높고 위세중앙성은 두 번째로 높은 

노드에 해당된다. 영천 용전리의 경우에는 일곱 종류의 외래유물이 출토되었으

며, 네트워크 내에서 연결 중앙성은 두 번째로 높고 위세중앙성은 가장 높은 노

드에 해당된다. 흥미롭게도, 출토 외래유물 중 세 종류(노기, 원통형주름관, 칼집 부속

구)는 오로지 이 유적에서만 확인된 바 있고, 나머지 네 종류(한경, 동전, 동탁, 철과)

는 다호리에서도 출토되었다. 따라서 이 두 지점은 출토유물로 보나, 네트워크

에서의 위치로 보나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산 양지리에서는 두 

종류의 외래유물이 출토되었는데, 외래유물 네트워크에서 연결 중앙성이 각각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높은 한경과 동전이 그것이다. 이로 인해 양지리는 외래유

물 출토지점 네트워크 내에서 연결 중앙성과 위세중앙성 모두 여섯 번째로 높

은 노드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경산 임당은 오수전이 가장 높은 빈도로(무덤 

세 곳, 저습지 한 곳) 발견된 유적이기는 하나, 개별 유구 단위에서는 다른 외래유물

과는 공반출토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실 외래유물의 빈도가 

낮은 것은 임당 유적 전체의 특징이기도 한데, 이곳에서는 오수전 외의 외래유

물로는 한경을 재사용하여 제작한 원판형 동기와 주조철부만이 출토되었다. 이

러한 이유로 임당은 네트워크 내에서 총 29개의 노드 중 연결 중앙성과 위세중

앙성이 15번째로 높은 노드에 해당된다.  

이렇듯 외래유물 유통망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오수전은 연결성이 높은 유

적(다호리, 용전리), 중간인 유적(양지리), 그리고 낮은 유적(임당) 모두에서 발견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과거에 이 지점들을 관통했던 유통망을 통해, 연결

성이 높은 노드에서 우선 확보된 오수전이 연결성이 낮은 노드로까지 전달되었

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있는

가? 이청규는 일찍이 다호리 유적이 위치한 곳이 대구 ·성주 ·경산 ·영천으로 이

루진 낙동강 중류 지역과 가장 가까운 낙동강 하류 지역의 초입부에 해당된다

는 사실을 언급한 바 있는데(이청규, 2008: 68), 최근 개발된 고대 경로 추정 알고리

듬인 MEPTA를 활용하여19 오수전 출토 최남단 유적인 창원 다호리와 최북단 

19　MEPTA는 지속적으로 개발 중인 알고리듬으로, 그 원리는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2019: 48-61)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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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인 영천 용전리를 연결하는 경로를 경사도 기반 비용면 및 사면기반 비용면

을 결합하여 추정하였더니, 그림 10의 왼쪽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20 흥미롭게

도 이 경로를 따라서는 경산 임당, 양지리에 대한 접근도 용이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어서, 그림 10의 오른쪽에 제시된 네트워크의 유적(노드) 간 연결성(엣지)

이 MEPTA를 통해 복원된 경로와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이는 특정 노드의 

경우에는 네트워크 분석의 결과가 과거 집단 간에 일어났을 접촉의 양상과 높

은 상관관계를 보임을 시사하는 만큼, 앞으로 이러한 방향의 연구를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유통망을 따라 이동된 오수전이 내륙을 통해 북쪽에서 유입된 것인

지, 해안을 통해 남쪽에서 유입된 것인지에 대하여 본고에서는 일단 판단을 유

20　물론 오수전 외의 외래유물이 출토된 유적들을 노드로 추가하여 MEPTA 알고리듬을 적용하면 

새로운 경로가 생성될 수도 있다. 영남 내륙지역 외래유물 출토 지점들 간의 경로들을 추정하고 비

교 및 평가하는 작업은 향후 다른 지면을 통해 진행하도록 하겠다.   

그림 10  MEPTA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추정한 창원 다호리와 영천 용전리 사이의 경로, 그리고 무덤에서 오수전이 

출토된 영남지역 유적 분포 지도(왼쪽)과 위의 그림 6에서 제시했던 ‘외래유물 출토지점(유적 단위) 노드’의 1-모드 네

트워크 시각화 결과의 일부(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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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한다. 이 문제에 대해 이청규(2008: 70-73)도 앞서 많은 고민을 하였는데, 필자

는 향후 다른 지면을 통해 영남지역 무덤 출토 외래유물뿐만 아니라, 모든 위신

재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여 이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2) 오수전 사용의 맥락화

위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오수전이 중앙성이 높은 지점들에서 상대적으로 낮

은 지점들로 전달된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의 고정된 의미를 가졌다기보다는, 

지점별로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수행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 각 유적에서 오수전이 발견된 맥락에 대해 검토할 필요

가 있다. 

창원 다호리와 영천 용전리에서는 오수전이 각각 3점씩 출토되었다. 이러한 

유사성은 마치 보편적 매장 의례의 존재를 시사하는 것처럼 종종 언급되기도 

하지만, 용전리에서는 봉토 내에 오수전이 매납된 반면(국립경주박물관, 2007), 다

호리에는 요갱 내에 오수전이 매납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국립중앙박물관, 

2012). 한편, 잘 알려져 있듯이, 경산 양지리에서는 다량의 오수전이 검집의 ‘장

식’으로 사용된 바 있다(김동숙 ·박기혁, 2019). 경산 임당 출토 오수전 관련해서는 

철검과의 공반관계에 주목하여 “검집에 위신재로 매달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

로 추정된다”(한국토지공사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8b: 374) 혹은 “대부분은 2자루의 

철검이 매납된 유구에서 철검과 철검 사이에서 확인되었다”(심현철, 2019: 119)와 

같은 방식의 기술이 이루어지는 등 매납의 보편적 패턴을 찾고자 하는 노력들

이 있어 왔다.21 

필자의 판단으로는 임당 오수전 의의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하는 또 다른 현

상은 ‘한경을 재사용하여 제작한 원판형 동기’의 매납이다. 한경을 재사용하여 

제작한 원판형 동기는 경산 임당 및 신대리 유적에서 출토되었는데, 당시의 외

21　경산 임당 A-I-74호 출토 오수전은 검파부칠검 옆에서, 경산 임당 A-I-121호 출토 오수전은 목

관 바닥에 놓인 칠초철검 2점 사이에서, 그리고 경산 임당 E-132호 출토 오수전은 칠초철검 위에서 

발견되었다(한국토지공사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8a; 199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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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유물 유통망 속에서 보았을 때 임당 유적에서 출토된 오수전과 유사한 측면

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앞에서 제시한 그림 2의 네트워크를 통해 잘 드러나

듯이, 경산 임당 및 신대리에서 이 유물들은 다른 외래유물과는 공반출토된 사

례가 없으며, 또한 이러한 유물이나 매납 양상(즉, 오수전의 경우에는 무덤 내 단독 매

납)은 경산 임당 및 신대리 유적 이외에서 확인된 바 없다. 

물론 상기의 두 유물이 동일한 의의를 지녔다는 것은 아니다. 한경을 재사용

하여 제작한 원판형 동기는 중앙에 방형의 구멍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크기도 

오수전보다 작다.22 또한, 경산 임당 A-I-12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쌍으로 출

토된다(그림 11 참고). 이 유물이 흔히 쌍으로 출토되는 이유는 원통형 제품의 부

속품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임당 E-58호 출토 원판형 동기는 

원통형동기 내부에 삽입되어 있었던 목제품의 위와 아래에서 발견되었고, 신대

리 37호의 원판형 동기 역시 원통형 목제품의 위와 아래에서 발견되었다. 참고

22　경산 임당 출토 오수전 3점의 지름 분포는 2.56~2.6cm인 반면, 한경을 재사용하여 제작한 원판

형 동기의 지름 분포는 1.0~1.8cm이다. 

출처: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2011).

그림 11  경산 지역에서 출토된 ‘한경을 재사용하여 제작한 원판형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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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러한 원통형 동기 혹은 원통형 토제품은 임당 A-I-87 ·88 ·122·135·147호, 

D-205호, E-138호 등에서도 확인된 바가 있어, 한경을 재사용하여 제작한 원판

형 동기가 경산 임당 및 신대리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된 양상과 궤를 같이한다. 

한편, 외래유물 중 가장 높은 빈도로 발견된 한경이 임당과 신대리에서는 오로

지 한 기의 무덤(신대리 75호)에서만 출토되었다는 점과, 이 경우에도 국내 제작 

방제경일 가능성도 제기된다는 점(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2011: 308)도 유의미해 

보인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정황을 종합해 보면, 당시의 외래유물 유통 네트워크 속

에서 중앙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경산 지역의 지점들에서는 재지의 필요에 따

라 외래유물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한경 파편은 머나

먼 세상에서 온 위세품으로서보다는 ‘귀한 재질’로서 인식되어 원통형 제품의 

‘청동제 부속품’을 제작하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오수전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즉, 이 임당 유

적의 사람들에게 오수전은 머나먼 세상에서 온 경제적 함의를 지닌 물건으로서

의 가치를 지녔다기보다는 무엇인가에 매달거나 부착하는 ‘청동제 장식품’으로

서 인식되었을 수도 있다.   

2. 고대 화폐에 대한 새로운 시각: 이론과 사례연구 

위와 같은 해석은 본질주의적 관점보다는 ‘사용 맥락’에서 유물의 의미를 찾

고자 하는 관점을 취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시각에 동의할지

라도, ‘오수전’을 옭아매고 있는 개념적 족쇄로 인해 ― 즉, 우리가 그동안 한반

도 출토 ‘중국 고대 화폐’에 대해 쌓아 온 일련의 생각들 때문에 ― 본고의 해석

이 마치 오수전의 의의를 ‘폄하’하는 해석으로 여겨질지도 모른다. 따라서 본 장

에서는 본고에서 제시한 오수전에 대한 해석의 근거를 보강할 이론적 논의와 

해외의 사례연구를 간단히 진행하도록 하겠다.

1) 장거리 교역과 화폐의 관계 재검토 

한반도 내에서 중국 고대 화폐는 흔히 장거리 교역이 일어났던 장소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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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되거나 장거리 교역을 통해 유입된 물건과 함께 발견된다. 이러한 이유로, 비

록 당시의 장거리 교역에 오늘날의 자본주의적 경제 관념을 투영하면 안 된다

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또한 많은 중국 물품이 ‘사행무역’의 방식으로 남부지

역을 유입되었을 가능성(김병준, 2011)을 인식하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장거리 교

역에 있어서 ‘화폐’가 모종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을 것이라는 생각은 떨쳐 내

기가 어려웠고, 이는 결국 화폐에 대한 그간의 논의에서 하나의 규제로 작용하

였다. 따라서 화폐에 대한 해석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는 장거리 교역과 화폐

의 관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우선 영어로 ‘market’이라 불리는 ‘상황으로서의 시장’과 ‘marketplace’라

고 불리는 ‘장소로서의 시장’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Berdan, 

1989: 201). 전자는 팔고자 하는 자와 사고자 하는 자가 있으며, 둘의 판단에 의해 

가격이 매겨지는 상황을 의미한다. 그리고 후자는 팔고자 하는 자와 사고자 하

는 자가 만나는 장소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직접 만나지 않

고 ‘상황으로서의 시장’이 작동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시장의 원리가 작용하

지 않는 ‘장소로서의 시장’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Berdan, 1989: 203). 

또한 ‘시장 교환(market exchange/transaction)’과 화폐의 관계에 대해서도 다시 생

각해 볼 필요가 있다. 프라이어가 지적했듯이, “화폐 없이 시장 교환이 충분히 

진행될 수 있고(예를 들어, 물물교환을 통해), 시장 교환이 부재한 상황에서 화폐가 

(다양한 비경제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Pryor, 1977: 104). 이렇듯 화폐는 시장 교

환의 필요조건은 아니지만, 시장 교환에서 화폐가 흔히 사용되는 것도 사실이

다. 그렇다면 시장 교환에서 ‘공통된 가치의 척도’의 기능을 수행하는 화폐를 사

용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시장 교환에서의 화폐 사용은 시장이 지배

에는 경제 시스템에서 나타나는데, 화폐를 사용은 경제 시스템의 규모 및 복잡

성 증대에 기여한다고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화폐의 사용이 생산 전문화에 

기여하지도 않고, 장거리 교역과는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다. 후자와 관련하여, 

그 이유는 장거리 교역에서는 ‘가치’보다는 ‘상품’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라

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과거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우, 항구에서의 장거리 교역

은 물물교환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재지 교역은 화폐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진행

되었다고 한다(Wicks, 2018: 13). 



73
고고학 자료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외래유물 유통망 검토 | 고일홍

또한 심지어 시장 교환에서 화폐가 ‘사용’된 경우에도, 그것이 가치의 척도로 

통용되었을지라도 실제 거래에는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았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집트 고대 기록을 보면 흥정의 과정을 거쳐 노예의 가격을 은화 4데벤 

(deben)과 1키테(kite)로 정했으나, 실제로 지불한 내역을 보면 주화가 아니라 4 

데벤과 1키테의 가치에 해당되는 다양한 물품(청동 용기, 옷, 꿀, 구리 괴 등)으로 그 

값을 치렀음을 알 수 있다(Edwards, 1973: 390). 

마지막으로, 그레셤의 법칙(Gresham’s Law)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 법칙에 

의하면 화폐가 원래의 유통망에서 이탈되는 것은 흔히 그 화폐가 가지고 있는 

금속 가치가 그것의 유통 가치보다 높을 때이라도 한다. 따라서 고고학적으로 

확인되는 화폐의 분포를 시장 교환의 결과물로 보면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할 필

요가 있다(Grierson, 1978). 

결국, 사천 늑도와 같은 ‘장소로의 국제적 시장’이 확인되고, 또는 창원 다호

리에서와 같이 먼 곳에서 온 물품을 많이 보유하고 기록을 남기는 행위를 수행

했던 집단의 흔적이 발견되었을지라도, 당시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시장의 원리

가 작동하는 교역이 일어났다고 자동적으로 상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설

령 그러한 교역이 일어났을지라도,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발견된 오수전이나 반

량전이 시장 원리의 작동에 개입했다고 섣불리 단정지어서도 안 될 것이다. 

  

2) 원래의 유통망에서 이탈된 화폐에 대한 재검토 

한반도 출토 고대 오수전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외의 사례로는 

소위 ‘야만세계’로 이해할 수 있는 ‘바바리쿰(Barbaricum)’에 해당되는 다뉴브 강 

이북 및 라인강 이서 지역에서의 로마 화폐의 발견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해야 하는 몇 가지 사실들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우선 유럽 북부 및 중부의 바바리쿰에서 다량으로, 그리고 가장 높은 빈도로 

발견되는 로마 화폐는 2세기에 발행된 데나리(denarii) 은화다. 지금까지 500여 

건 이상의 퇴장유구 발견품과 3,000여 건의 단독 발견품으로 구성된 총 14만여 

개의 데나리 은화가 발견된 바 있는데, 이 화폐는 로마가 접경지역에서 멀리 떨

어져 있는 곳의 야만 집단들(superiores barbari)의 수장들을 회유할 정치적 목적으

로 바바리쿰에 보내왔던 것으로, 로마의 권력이 공고해진 이후에는 더 이상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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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리쿰에 유입되지 않았다고 한다(Bursche, 2002: 2). 즉, 바바리쿰에서 다량 발견

된 2세기 발행 데나리의 유입은 경제적 행위와 연관시킬 수 없다. 

물론 경제적 행위의 일환으로 바바리쿰에 유입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있는 로

마 화폐도 있다. 발트해 남동쪽 지역에서 발견된 2~3세기 세스테리(sesterii) 주화

는 호박석 원거리 교역의 일관으로 북부 이탈리아에서 이 지역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Bursche, 2002). 그런데 로마와 교역을 수행했던 장소

들에서조차 화폐는 시장 교환에 가치의 척도가 되는 원래의 기능을 유지했기보

다는 교환 당사자들의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마다 그 가치가 변하는 ‘개인 재화’

의 일종으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고 있다(Bursche, 2002: 4). 

바바리쿰으로 유입된 로마 화폐의 가치 마치 보석과 같이 이용되었음은 게르

만 영역과 발트해 서쪽 지역의 로마 주화, 유리 구슬, 그리고 호박석 구슬을 꿰

어서 만든 목걸이 출토품을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그것의 가치가 아주 높지만

은 않았음은 로마식 놀음에서 점수 매기는 ‘칩’으로서 로마 주화가 사용된 사례

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즉, 후기 로마시대 게르만 족장들의 무덤에서는 흔히 

이러한 놀음 칩이 발견되는데, 전사들의 허리춤에 매달은 주머니에 넣어서 지녔

다고 한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더 깊숙한 변방에 해당되는 스칸디나비아 일레룹

(Illerup) 늪지대 유적에서는 전사들의 허리춤 주머니 내용물로 유추되는 맥락 속

에서는 일반적인 형태의 ‘칩’은 보이지 않는 대신 로마 주화가 발견되어 진귀한 

대체품 정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Bursche, 2002). 즉 변방세

계 내에서도 로마 화폐의 의미나 기능이 로마세계와의 연결성의 정도에 따라 달

랐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앞서 제시한 영남 내륙 내에서 유통된 오수전의 기능

의 다양성, 그리고 특히 경산 임당 및 신대리에 도달하게 된 외래유물의 의미의 

변형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V. 맺음말

본고에서 제시한 ‘영남 내륙지역 무덤 출토 오수전’에 대한 해석은 기존 연구

자들의 해석과는 큰 틀에서는 다르지 않다. 다만 네트워크 분석을 시도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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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해당 고고학 자료의 복잡하고 다양한 상호 연결망들을 확인할 수 있었

고, 이러한 관계망들 속에서 오수전 및 오수전 출토 지점에 대한 맥락화를 면밀

하게 진행하여 훨씬 더 입체적인 해석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렇듯 네트워크 분

석은 고고학 자료로부터 패턴을 찾아내고 시각화하는 기본적인 도구로서, 어느 

시대의 그 어떤 자료든 기존의 연구 방법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차원에서의 해

석을 가능하게 하며, 고고학 자료에 대한 또 다른 분석의 발판을 마련해 주기도 

한다. 비록 지면의 제약으로 인해 본고에서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에 대해 매우 

간략하게만 소개하고, 또한 영남 내륙지역 출토 오수전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분

석만을 시도하였지만, 차후에는 시공간 범위를 확대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적극

적으로 시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한반도는 물론 고대 동아시아 세계 내에서 

일어났던 집단들 간의 상호작용과 지식과 물자의 교류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모색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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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ient Chinese wushu coins recovered from burials of the Yeongnam 

region were regarded foremost as a kind of ‘foreign object’ in an attempt to 

arrive at a new interpretation of this artifact type. Network analysis, which 

allows for new ways of identifying and visualizing patterns of archaeologi-

cal data, was undertaken on a data set consisting of all foreign objects from 

Yeongnam region burial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revealed that wushu 

coins were present at sites of high centrality (Daho-ri, Yongjeon-ri), middle 

centrality (Yangji-ri), and low centrality (Imdang). It was suggested that the 

wushu coins had been circulated from sites of high centrality to sites of 

low centrality, and that in this process, these foreign objects gained differ-

ent meanings and undertook different functions. In addition, the relation-

ship between currency and the market economy was explored and various 

cases of Roman coins discovered in the ‘barbaric world’ were examined to 

support such an interpretation. The present study not only proposes a new 

interpretation of ancient Chinese coins excavated on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illustrates the usefulness of network analysis on archaeological 

data sets.

Keywords | Ancient money, wushu coin, network analysis, foreign artifact, cir-

culation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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